
2024년 4월 27일 토요일4  자동차

베이징모터쇼 4년 만에 개막…117개 차량 첫 선

화웨이, 샤오미 고객 뺏기

샤오미 SU7 출시 28일 만에 
주문 7만 5000대 돌파

자동차 업계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국 

최대 자동차 전시회 ‘2024 18회 오토 차

이나(베이징 모터쇼)’가 25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25일 증권시보(证券时报) 등 현

지 매체는 지난 2년 전 코로나19 방역 정

책으로 개최가 불발된 베이징 모터쇼가 

올해 4년 만에 역대급 규모로 돌아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올해 베이징 모터쇼는 중국 현지 시장의 

치열한 가격 전쟁을 반영하듯 국내·외를 막

론하고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라는 주제

로 개최되는 이번 모터쇼에는 전 세계 각지

에서 온 1500개 기업이 모터쇼에 참가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세계 최초의 월드 프

리미어 차량 117대와 콘셉트카 41대가 공

개된다. 이중 해외 기업의 최초 공개 차량

은 30대에 달한다. 모터쇼에 모습을 드러낸 

신에너지 자동차는 278대로 자동차 제조업

체의 전동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베이징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이

번 모터쇼에서 전시 부스를 꾸렸다. 현대

차는 아이오닉 5N과 신형 싼타페, 투싼을 

공개한다. 기아는 소형 SUV 쏘넷을 중국

에서 처음 공개하고 전기차 EV5를 전시

한다. 제네시스는 첫 번째 럭셔리 대형 전

동화 세단 ‘G80 전동화 모델’의 부분 변경

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과거 모터쇼와는 달리 올해 모터쇼에는 

특히 외국인 얼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창

청자동차는 이번 모터쇼에 해외 투자자 

800명과 외신 대표 200명을 초청했고 체

리자동차도 수많은 파트너와 공급업체를 

포함한 외국인 참가팀을 별도로 꾸린 것

으로 전해졌다.

올해 모터쇼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가

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브랜드는 단연 샤

오미였다. 실제로 모터쇼 개막 당일인 25

일 아침 8시 샤오미의 기자회견이 시작되

기도 전에 샤오미 자동차 부스 근처는 이

미 관람객 인파로 가득 찼다. 일부 관람객

은 “이번 모터쇼에서는 샤오미만 볼 것”이

라고 말하기도 했다.

화웨이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화웨

이는 이번 모터쇼에서 AITO 원지에M9, 

신M7, 신M5 등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는 

것 외에도 자동차 스마트화 분야의 기술

적 우세를 시연했다. 이에 앞서 화웨이는 

베이징 모터쇼 개막 전날인 24일 새로운 

스마트카 솔루션 브랜드 첸쿤(乾崑)을 발

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동펑, 상치, 창안, 베이치, 지리, 

BYD, 체리, 사이리스 등 중국 자체 브랜드

도 이번 모터쇼에 참석해 최신 개발한 기

술과 제품을 뽐낼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중국의 대표 휴대폰 브랜드이자 샤오미

와 전기차 경쟁 상대인 화웨이(华为)가 본

격적으로 샤오미 고객 뺏기에 나선다.

22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

르면 최근 새로 출시한 전기차 럭시드S7(智

界) 판매를 위해 샤오미 SU7모델 계약자에 

대해 할인 지원에 나선다. 현재 럭시드S7을 

구입하고 잔금까지 지불한 고객에 대해 차

량 가격 5000위안을 환불해 준다. 샤오미 

SU7을 예약한 뒤 계약을 철회할 경우 환불

받지 못하는 예약금이 5000위안이기 때문.

21일 쓰촨 청두의 한 화웨이 체험관에 실

제로 이 같은 지원책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사실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샤오미

SU7 출시 후 화웨이 측은 샤오미 독주를 막

기 위한 임시방편을 마련해 5월 말까지 계속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화웨이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샤오미 전기차 출고 기간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전국의 모든 매장에

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화웨이 체

험관, 화웨이 공식 사이트 및 기타 공개 

채널에서는 모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언

급하지 않고 있다.

럭시드S7은 지난 11일 화웨이와 체리(奇

瑞，치루이)자동차가 공동 개발한 전기차

로 화웨이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 HUAWEI 

ADS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판매가는 

24만 9800위안(약 4755만 원)부터다. 업계

에서는 2024년을 화웨이 ‘자동차’의 해로 

보고 아이토(问界) 신제품 M5, M8, M9 등

을 계속 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다소 공격적인 화웨이의 전략에 소비자들

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민정 기자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小米)의 첫 전

기차 SU7의 주문 확정 수가 출시 28일 만에 7만

5000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25일 증권시보(证券时报)에 따르면, 레이쥔 샤

오미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5일 베이징

에서 열린 18회 베이징 국제 자동차 전시회에서 

지난 24일까지 샤오미 SU7 주문 확정 수가 7만 

5723대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레이쥔 회장은 이날 “지난주 토요일 SU7 주문 

건수가 7만 대를 돌파한 뒤로 테슬라의 가격 인하, 

경쟁사의 주문 쟁탈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면

서도 “SU7의 최신 주문 확정 건수는 7만 5723대로 

특히 최근 나흘간 6000대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샤오미 SU7의 출시 28일간 고객에 인도된 차

량 수는 5781대로 집계됐다. 레이쥔은 이어 “SU7 

차주 가운데 여성 직접 구매 비중 28%으로 예상 

이용 비중은 40~50%, 벤츠·BMW·아우디(BBA) 

이용자 비중은 29%, 애플 이용자는 51.9%에 달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 인도량 1만 대 돌파를 목표로 

제시하며 “이는 자동차 신세력으로 기록을 경신

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레이쥔은 또한 “2024년 말까지 전국 모든 성

(省)에 판매 서비스 지점을 오픈할 계획으로 판

매 매장 수는 46개 도시 내 219곳, 서비스 센터는 

86개 도시 내 143곳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샤오미의 두 번째 자동차는 순수 전기 SUV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디자인은 SU7 수준을 이어갈 예정이며 샤

오미의 세 번째 자동차는 15만 위안급으로 오는 

2026년 선보일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부분변경 세계 최초 공개

“샤오미 차 예약자에 5000元 지원”

中 스마트폰 시장서 정상 궤도 회복


